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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longitudinal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change in depression and anxiety and their predictors over 1 year 
among premedical and medical students. We compared depression and anxiety from 2 waves and determined the predictive power
of personality, narcissism, social comparison, and social reward value on them.
Methods: Two hundred twenty-six students at a medical school in Seoul were divided into 4 groups according to academic year 
and completed a questionnaire at the end of 2010 and 2011. The questionnaire included the Zung Depression Scale; Zung Anxiety
Scale; scales for social comparison, narcissism, and social reward value; and Neuroticism-Extraversion-Openness Personality 
Inventory.
Results: Among first- and second-year medical students, depression and anxiety increased significantly over the previous year. However,
irrespective of academic year, depression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1 year. Also, social reward value had a moderating effect. 
Specifically, among students with low social reward value who entered their first year of medical school, the negative impact of 
the tendency toward depression and anxiety was amplified compared with older students.
Conclusion: Because the predictors of mental health differ between groups, each group must receive specific, appropriate  
education. Also, because social reward value is important moderating factor of mental health, educa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that focus on social reward value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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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학업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으로 인한 학

생들의 자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성은 경

쟁이 그 어떤 곳보다 치열한 의과대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단기간에 광범위한 지식을 학습해야 하고, 많은 시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 받게 되는 경쟁적이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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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환경은 다른 교육장면과 구별되는 의대의 독특한 특성

이다. 이러한 과중한 학업적 압박과 경쟁적인 환경에 더해, 재

정적인 문제, 수면의 부족, 그리고 임상 실습을 하면서 겪게 

되는 부담감 등도 의대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불안감을 높

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1]. 실제로 2007년 전국 

34개 의과대학생 7,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생들의 정

신건강실태보고서도 선행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즉각적인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을 

경험한 학생이 6.5%로 나타났는데, 2006년 전국정신질환역

학조사에서 나타난 일반인들의 지난 1년간의 우울증 발병률

이 2.5%임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 지난 1

개월간 자살사고를 경험한 학생도 의대생 100명 중 4명에 이

르는 정도였다[2,3]. 또한 국내의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

생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관계를 살펴 본 Lee 

et al. [4]의 연구에서도 전 학년에 걸쳐, 경도 수준 이상의 우

울증상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15.9%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외국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의

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Schwenk et al. [5]의 연구에서 중등

도에서 심도 수준의 우울감을 보고하는 의대생의 비율이 

14.3%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고, 입학 시점과 비교하여, 학년

이 증가하면서 의대생들의 불안감이 증가한다는 연구들도 보

고되었다[6]. 이러한 의대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낮은 학업

적 수행에서부터 물질 남용 및 자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

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의학교육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하면, 의학대학의 

교육과정은 6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입학 후 첫 

2년 간은 의예과 과정으로 전공에 필요한 기초학문들을 공부

하게 되고, 이후 4년간의 본과과정이 진행된다. 본과 1학년과 

2학년 동안 기초의학을 학습하게 되며, 본과 3학년과 4학년 

동안 병원에서 임상의학을 공부하고 실습하게 된다. 이와 같

이 의대생들은 학업 과정에서 습득해야 하는 지식은 이론과 

실제를 포괄하며, 학교와 병원 장면을 아우르는 이질적인 학

업환경에 노출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학년이 변동됨에 따

라 필요한 역량이나 스트레스의 원인도 달라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의학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의

대생의 정신건강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예

를 들어, Roh et al. [7]의 연구에서는 본과 4학년보다는 본과 

1학년의 우울감이 더 높은 점이 발견되었고, 전체 학제 과정 

중 본과 1학년에 해당하는 집단의 우울 정도가 가장 높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4]. 이에 더해, 본과 1학년생들을 대상

으로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4년간 종단적으로 추적조사한 

Aktekin et al. [8]의 연구를 보면, 입학 당시에 비해 본과 1학

년 시점에서 우울감이 증가하였고, 이 우울감은 2학년 때 정점

에 이르며,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handavarkar et al. [6]이 미국 내 세 곳의 의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1학년에 비하여 학년이 올라갈

수록 불안, 초조 그리고 우울증이 심해지는 점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학년에 따라서 우울감과 불안감이 달라지는 점은 

반복하여 확인되었지만,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연구마다 상

이하다. 또한 변화를 초래한 원인들이 구체적으로 탐색된 결

과도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선행 연구마다 학업의 

내용과 학습환경이 광범위하며 이질적인 의대생들에게 학업

의 부담이나 그로 인한 경쟁과 좌절, 그리고 상이한 환경에 적

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로 지적되어 왔다[6].

  앞서 인용한 종단 연구들이 주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의과대학의 교육환경에서 학업의 부담과 학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점을 포괄하여 의대생들의 우울감

과 불안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본 연구는 학제가 다른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하고, 예과와 

본과에 재학 중인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1년 간격의 두 

시점에서 각 학년별로 우울감과 불안감이 어떤 요인에 의해 

달라지는지 종단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우울감과 불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설정된 변인

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인 성격변인과 이 연

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효과를 검증하려는 변인들이다.

  일반적인 성격변인을 포함시킨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선행 연구에서 의대생들의 정신건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할 때 성격 5요인과 같은 일반적인 변인

이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선행 연구와의 일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Lievens et al. [9]의 연

구에서 의대생 중 성격 5요인의 성실성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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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 1학년과 2학년 시기의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가능성

이 높은 반면, 성실성 점수가 낮고, 사교적이며, 자극추구 경

향이 높은 경우는 같은 시기에 유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Magalhães et al. [10]의 연구에

서는 성격과 공감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는데, 호의성과 경험

에 대한 개방성은 자기-보고식 공감 점수와 정적 관계가 있었

던 반면, 신경증, 성실성, 그리고 외향성은 관련이 없었다는 

결과도 나타났다.

  둘째, 선행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변인들의 효과를 먼저 

살펴본 후에,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설정한 변인의 효과를 

검증하도록 하여 새롭게 탐색되는 변인의 설명력이 과대평가

되지 않도록 보수적인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

에서 탐색된 변인은 자기애,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과 비교하

려는 경향(상향비교 경향) 및 사회적 보상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정도이다. Miller [11]는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

은 가시적인 성과나 외부 보상에 자존감이 영향을 받기 때문

에, 이것이 좌절되었을 때 우울감이 높아진다고 지적하였다. 

고등학교 때까지 최상위의 성적을 유지하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의대생들은 유사한 집단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과거만큼 높은 성적을 유지하기 어려운 

자신에 대해 무능하고 특별하지 않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

면서 우울감이 상승하리라 예측할 수 있다. 부가하여 상당히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의대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보다 우월한 타인과 비교하려는 경향도 포함시켰다. 이

미 선행 연구에서도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은 우울감과 관련

되며, 자신보다 우월한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이 그보다 못하

다는 경험을 한 학생들은 우울감이 상승한다는 점은 입증된 

바 있다[12]. 자기애와 상향비교는 타인의 존재를 착취나 경

쟁과 같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향과 

관련되는 데 비해서, 사회적 보상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경

향은 타인을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점과 

관련되며, 타인을 배려하거나 연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경향을 반영한다. 이 변인이 의대생들의 우울감이나 불안감

의 상승을 완화해주는지 확인한 선행 연구는 없다. 다만, 유사

한 변인 가운데 하나인 공감능력이 학년의 변화에 따라서 어

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 국외 연구[13]가 있다. 이 연구는 공

감능력이 본과 3학년 무렵 유의하게 저하되고, 이러한 경향은 

졸업까지 지속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이는 의대생들의 우

울감이나 불안감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공감능력도 변화한다

는 점을 알려주지만, 그 공변하는 정도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는 명확히 알려주지 못한다. 반면에 본 연구는 사회적 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자기애나 상향비교와 같이 우울감이나 불안

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

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성격변인이 포함된 마지막 이유는 집단 간 이질

성을 확인하고, 이로 인한 혼입효과를 줄이기 위함이다. 참가

자 집단이 매년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로 구성되는 본 연구의 

경우, 시점이나 학년뿐 아니라, 구성하는 개개인에 따라 각 집

단의 특성이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성격변인에서 학년별

로 구성된 집단 간 차이를 먼저 확인하여, 특정한 학년에서 나

타난 특징이 전체 의과대학생들에게 과도하게 일반화되는 오

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는 학년의 증가에 따른 우울과 

불안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았고, 이러한 변화를 초래

하는 예측인으로서의 성격, 자기애, 상향비교 경향성, 그리고 

사회적 보상 선호 경향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

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학년별로 1년 간격의 

시점에 따라 우울감과 불안감이 변화하는가? 둘째, 각 학년별

로 성격, 자기애 그리고 상향비교 경향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

이 1년 후 우울감과 불안감을 예측할 수 있는가? 셋째, 각 학

년별로 1년 후 우울감과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사

회적 보상 선호 경향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가?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의과대학생들의 성격 및 심리적 특성과 시점에 따른 우울

감 및 불안감의 변화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소재의 한 사립 의과대학에 재학 중

인 의예과, 의학과 재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

졌다. 먼저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이에 동의하는 대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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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chool Year and Number of Respondents Based on Time of Final Sample

Time 1 (No.) Time 2 (No.) Final sample (No.)
Group 1 1st year of premedical college (52) 2nd year of premedical college (50) 50
Group 2 2nd year of premedical college (57) 1st year of medical college (52) 49
Group 3 1st year of medical college (71) 2nd year of medical college (56) 60
Group 4 2nd year of medical college (72) 3rd year of medical college (67) 67

에 한해 1년 간격의 두 시점에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1차 시

점은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로, 당시 예과 1학년, 2학년, 

본과 1학년 그리고 본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자로 포함하였

고, 2차 시점은 약 1년 뒤인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로, 동

일한 대상자들에게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유급이나 휴학과 같은 문제로 학년 변동이 이질적인 대상

자는 전체 결과를 혼입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

외하여, 최종 226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들을 학

년에 따라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시점별로 집단에 포함

된 대상자와 최종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들을 Table 1에 정리

하였다. 또한 종단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저하시키는 요소들

을 되도록 배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였다. 첫

째, 동일한 집단을 구성하는 학생들은 동일한 사람이 질문지

를 실시하였고, 강의 시간을 전후로 질문지를 수거하여 자료 

수집 시점을 일주일 이내로 최대한 짧게 유지하였다. 둘째, 일

부 참가자만이 자료에 수집되어 종단적 변화에 편파를 일으

킬 수 있어서, 유급이나 휴학과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 이외

에 질문지 실시는 각 학년의 대상자 모두에게 실시하였다. 셋

째, 두 시점에 모두 응답한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므로, 두 

시점에 모두 응답한 사람들과 1차 시점에만 응답한 사람들이 

1차 시점의 여러 측정치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변인들에서 이 두 참가자군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ts<1.46, ps>0.10).

2. 측정 도구

1) 우울

  Zung이 개발하고, Lee [14]가 번안한 한국형 자가평가 우울

척도(Korean form of Zung’s Self-Rating Depression Scale, 

SDS)를 사용하였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참가

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없거나, 아주 조금(1)’부터 ‘대부분, 항

상(4)’의 Likert식 4점 척도상에서 응답하였으며, 1차 및 2차 

시점에서 모두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1차 시점에서 α=0.87, 2차 시점에서 α=0.84로 나타났다.

2) 불안

  Zung이 개발하고, Lee [15]가 번안한 한국형 자가평가 불

안척도(Korean form of Zung’s Self-Rating Anxiety Scale, 

SAS)를 사용하였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참가

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없거나, 아주 조금(1)’부터 ‘대부분, 항

상(4)’의 Likert식 4점 척도상에서 응답하였으며, 1차 및 2차 

시점에서 모두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계수

는 1차 시점에서 α=0.88, 2차 시점에서 α=0.89로 나타났다.

3) 성격 5요인

  Goldberg [16]가 개발하고, Oh [17]가 번역한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IPIP)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성격 

5요인을 기반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성실성

(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version), 호의성(agreea-

bleness), 그리고 신경증 (neuroticism)의 총 5개의 하위 요인

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요인별로 20개의 문항씩 총 10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나를 전혀 기술

하지 못한다(1)’부터 ‘나를 잘 기술한다(5)’의 Likert식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였다. 1차 시점에서 측정되었고, 각 요소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앞서 제시된 순서대로, α=0.64, α= 0.57, α= 

0.71, α=0.76, α=0.71이었다.

4) 자기애

  Hwang [18]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18개의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

을 하찮게 생각하며, 그들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

는 편이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Park et al. [19]이 

제안한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7)’의 Likert

식 7점 척도상에서 응답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적인 

자기애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1차 시점에서 측정되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α=0.9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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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향비교 경향

   Jang [20]이 개발한 사회비교 척도(self-enhancement 

motive)의 하위 척도인 상향비교와 관련된 총 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예: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다면, 나보다 나은 사람

들과 비교하려고 한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매우 동

의하지 않는다(1)’부터 ‘매우 동의한다(5)’의 Likert식 5점 척

도로 응답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향상이나 발전을 

위해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경향이 높

음을 의미한다. 2차 시점에서 측정되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

적일치도 계수는 α=0.90이었다.

6) 사회적 보상 선호 경향

  Kim [21]이 개발한 직업가치와 관련된 13개 문항 중 이타

적이거나 사회적인 보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후부터 

‘사회적 보상 선호 경향’이라고 명명함)과 관련된 3개의 문항

을 통해 측정하였고,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회에 대해 

봉사할 수 있는 것’ /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는 것’/ ‘소질

과 적성에 부합하는 것’).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중

요하지 않다(1)’부터 ‘매우 중요하다(5)’의 Likert식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더욱 타인과 어울려 일

하는 것이나 타인을 돕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중요

하게 평가함을 의미한다. 2차 시점에서 측정되었고, 본 연구

에서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α=0.65였다.

3. 통계 분석

  각 집단별로 성격 5요인, 자기애, 상향비교, 그리고 사회적 

보상 선호 경향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구하였고, 집단에 따라 

평균이 유의하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분석의 결과가 유의한 경우에는 사후검증

을 Scheffé test로 확인하였다. 1차 및 2차 시점의 우울감과 

불안감의 집단과 시점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고자 집단을 피

험자 간 변인으로 하고, 시점을 반복측정 변인으로 한 혼합 이

원 변량분석을 우울감과 불안감에 대해 각각 실시하였다. 다

음으로 각 집단별로 1년 후 우울감/불안감에 영향을 주는 변

인을 파악하기 위해 2차 시점의 우울감/불안감을 종속변인으

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부가하여, 측정 

변인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α)를 산출하였다. 이상의 모든 분석에는 PASW 

version 18.0 (SPSS Inc., Chicago, USA)을 사용하였다.

결과

1. 학년에 따른 성격 5요인, 자기애, 사회적 보상 

선호, 우울감 및 불안감

  성격 5요인, 자기애, 상향비교 경향성 및 사회적 보상 선호 

경향과 같은 성격변인과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우울감/불안

감의 평균과 표준 편차 및 일원 변량분석과 사후검증 결과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자기애, 상향비교, 그리고 사

회적 보상 선호 경향에서는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성격 5요인 가운데 외향성에서도 집단 간 차이

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나머지 네 가지 요인(호의성, 성실성, 

신경증,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서는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 이에 대한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호의성, 성실성, 그리고 신경증에서는 다른 집단들에 

비해 집단 3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은 집단 3이 집단 2에 비해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3에는 집단과 시점에 따라서 우울감과 불안감이 달

라지는지 알아본 혼합 이원 변량분석의 결과가 요약되어 있

다. 먼저 우울감을 보면, 시점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는데, 2차 

시점에서 측정한 우울감(M=39.4)이 1차 시점에서 측정한 우

울감(M=38.2)보다 더 높았다. 다음으로, 불안감의 경우에도 

시점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는데, 2차 시점에서 측정된 불안감

(M=35.0)이 1차 시점의 불안감(M=32.6)보다 더 높았다. 다

만 이 주효과는 시점과 학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기 때문

에 해석에 제한이 있다(F(3,185)=2.66, p<0.05).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1과 집단 4에서 두 

시점 간의 불안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집단 2와 집단 

3은 두 시점 간 불안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 참가한 대상들의 경우에, 본과 1학년으로 

진학하는 시기에는 불안감(M=42.2)이 예과 2학년 당시

(M=38.5)보다 유의하게 상승하고, 본과 2학년 시기의 불안감

(M=37.4)이 1년 전 본과 1학년 당시(M=31.3)보다 유의하게 

상승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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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pression and Anxiety by Time and Group

　 　 Sum of square df Mean square F p-value
Depression Time 0.55 1 0.55  8.14** 0.01

Group 3.59 3 0.20  0.71 0.55
Time X Group 0.42 3 0.14  2.04 0.11

Anxiety Time 1.47 1 1.47 17.27*** 0.00
Group 2.09 3 0.70  2.29 0.08
Time X Group 0.68 3 0.23  2.66* 0.05

*p<0.05, **p<0.01, ***p<0.001.

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s) of Personalities Variables, Depression, and Anxiety by Group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F-value

(Scheffé )Mean No. Mean No. Mean No. Mean No.
Extraversion 2.90 (0.25) 44 2.80 (0.27) 48 3.00 (0.66) 60  2.82 (0.26) 65     2.83*

(-)
Agreeableness 3.01 (0.27) 44 2.91 (0.34) 49 3.45 (0.56) 60  2.97 (0.36) 65    20.56***

(1,2,4<3)
Conscientiousness 3.05 (0.20) 44 3.02 (0.19) 48 3.21 (0.57) 60  3.05 (0.20) 65     3.58*

(1,2,4<3)
Neuroticism 2.96 (0.19) 44 2.92 (0.19) 49 3.18 (0.68) 60  2.96 (0.21) 65     4.95**

(1,2,4<3)
Openness 2.98 (0.18) 44 2.90 (0.23) 48 3.17 (0.63) 60  2.99 (0.20) 65     5.16**

(2<3)
Narcissism 3.23 (0.94) 44 3.66 (0.95) 49 3.27 (0.89) 60  3.59 (1.10) 65 2.58
Upward comparison 3.56 (0.87)  50 3.62 (0.88) 48 3.49 (0.72) 54  3.34 (0.92) 67 1.20
Social reward value 3.81 (0.69) 50 4.02 (0.66) 48 3.88 (0.65) 56  4.13 (0.77) 67 2.49
Depression 1st 38.07 (6.39) 44 38.47 (8.70) 48 37.33 (7,58) 60 38.75 (9.62) 65 a)

2nd 38.62 (6.00) 50 42.24 (9.13) 48 38.98 (8.13) 56 38.58 (8.67) 67
Anxiety 1st 30.41 (5.96) 44 34.13 (7.80) 48 31.19 (7.05) 59 33.72 (10.80) 65 a)

2nd 32.94 (6.60) 50 37.47 (9.52) 49 37.40 (10.41) 56 34.28 (9.65) 67

1: Mean of Group 1, 2:  Mean of Group 2, 3: Mean of Group 3, 4: Mean of Group 4.
a)See Table 3.
*p<0.05, **p<0.01, ***p<0.001.

 
2. 우울감과 불안감의 예측요인들

  의대생들의 우울감과 불안감의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위하

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종속변인에는 2차 시

점의 우울감과 불안감을 각각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 탐색

되는 변인들의 효과를 보수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1단계에

는 1차 시점에 측정한 우울감 혹은 불안감을, 2단계에는 성격

의 5요인을 먼저 투입하였다. 그리고 나서 3단계에는 자기애

와 상향비교 경향성을, 4단계에는 상향비교 경향과 사회적 보

상을 선호하는 경향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집단 1의 경우, 우울감만이 상승하였는데(Tables 2, 

3), 경험에 대한 개방성(β=-0.33, p<0.01)이 이러한 우울감

의 상승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감

은 시점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예과 1학년 

당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을수록, 1년 후인 2학년 시기에 

불안감이 낮아졌다(β=-0.30, p<0.01).

  집단 2의 경우, 우울감과 불안감이 1년 후에 모두 상승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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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Each Group

　 Step
Depression Anxiety

β t β t
Group 1 1st depression/anxiety 1  0.63***  5.07  0.62***  5.01

Extraversion 2  0.22  1.70  0.12  0.84
Agreeableness -0.12 -1.06 -0.22 -1.85
Conscientiousness  0.12  1.13  0.03  0.27
Neuroticism  0.17  1.50  0.21  1.78
Openness -0.33** -3.06 -0.30** -2.91
Narcissism 3  0.07  0.54  0.07  0.50
Upward comparison  0.02  0.17  0.16  1.28
Upward comparison X 
Social reward value 

4 -0.19 -1.21 -0.01 -0.09

Group 2 1st depression/anxiety 1  0.70***  6.05  0.67***  5.59
Extraversion 2  0.16  0.95  0.00  0.01
Agreeableness  0.02  0.14  0.09  0.55
Conscientiousness -0.01 -0.08 -0.14 -0.88
Neuroticism  0.04  0.28 -0.03 -0.18
Openness -0.09 -0.70 -0.12 -0.95
Narcissism 3  0.04  0.32  0.09  0.64
Upward comparison -0.08 -0.63  0.14  1.05
Upward comparison X 
Social reward value 

4 -0.38** -3.21 -0.34** -2.82

Group 3 1st depression/anxiety 1  0.63***  5.46  0.49***  3.81
Extraversion 2  0.11  0.66  0.09  0.49
Agreeableness -0.40* -2.16 -0.52* -2.68
Conscientiousness  0.04  0.29 -0.04 -0.31
Neuroticism -0.14 -0.78 -0.25 -1.34
Openness  0.17  0.99  0.18  0.98
Narcissism 3  0.09  0.69  0.20  1.36
Upward comparison -0.24 -1.98 -0.17 -1.37
Upward comparison X 
Social reward value 

4  0.07  0.53 -0.08 -0.61

Group 4 1st depression/anxiety 1  0.53***  4.67  0.56***  5.13
Extraversion 2  0.26  1.71  0.24  1.59
Agreeableness -0.02 -0.14 -0.12 -0.87
Conscientiousness  0.16  1.31  0.11  0.91
Neuroticism  0.00  0.03  0.01  0.11
Openness  0.05  0.40  0.05  0.42
Narcissism 3  0.24  1.82  0.29*  2.04
Upward comparison -0.03 -0.25  0.03  0.24
Upward comparison X 
Social reward value 

4 -0.13 -1.08 -0.06 -0.48

*p<0.05, **p<0.01, ***p<0.001.

는데(Tables 2, 3), 여기에는 상향비교 경향성과 사회적 보상

을 선호하는 경향이 상호작용하여, 1년 후의 우울감(β= 

-0.38, p<0.01)과 불안감(β=-0.34, p<0.01)을 유의하게 예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양상을 구체적

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회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

는 Fig. 1 (우울감)과 Fig. 2 (불안감)에 각각 제시하였다. 자

세히 살펴보면, 사회적 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낮은 학생들

은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경향이 높거나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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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Reward Value between Upward
Comparison and Anxiety Among First-Year Medical School 
Students

Fig. 1.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Reward Value between Upward
Comparison and Depression among First-Year Medical School
Students

조건에서 전반적으로 우울 수준이 높았고, 비교 경향이 높아

질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β=0.10, p=0.56). 반

면에 사회적 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학생들은 상향비

교 경향이 높아질수록 우울감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β= 

-0.15, p=0.34). 이에 더해, 불안감을 살펴보면, 본과 1학년으

로 진학하는 시기에 사회적 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사

람들은 상향비교하는 경향이 높거나 낮은 조건에서 전반적으

로 불안 수준이 높았다(β=0.11, p<0.58). 반면에 사회적 보

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낮은 사람들은 상향비교 경향이 높아

질수록 불안감이 높아졌다(β=0.32, p<0.05). 

  집단 3의 경우, 우울감과 불안감이 1년 후에 모두 상승하였

고(Tables 2, 3), 본과 1학년 시기의 호의성(β=-0.40, p< 
0.05; β=-0.52, p<0.05)이 높을수록, 본과 2학년 시기의 우

울감과 불안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집단 4의 경우, 우울감만이 상승하였으나

(Tables 2, 3), 회귀분석 결과에서 우울감을 유의하게 예측하

는 변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본과 2학년 시기의 자기애

가 높을수록(β=0.29, p<0.05), 1년 후의 불안감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고찰

  본 연구는 예과 및 본과에 재학 중인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1년이라는 간격을 두고, 우울감과 불안감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 알아보고, 이러한 우울감과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선행 연

구와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체적으로 불안감은 예과 2학년에서 본과 1학년으로, 그리

고 본과 1학년에서 본과 2학년으로 진입한 시점에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우울감도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를 드러냈다. 따라서 본과 1학년과 본과 2학년으로 학년

에 올라갈 때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고통이 상승한다고 

할 수 있고, 특히 본과 1학년 시기의 우울감과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선행 연구에서도 지지된 

바 있는데, 우리나라 의학대학 학제의 본과 1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에서 우울감이 상승한다는 점을 보인 연구가 있으며[4,7], 

본과 2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에서 우울감이 정점에 이른다는 

연구도 있다[8]. 상대적으로 학습량이 적은 예과 과정에서 본

과에 진학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학업적 부담과 환경적 요구를 

경험하게 되므로, 본과로 진입하게 되는 본과 1학년, 그리고 

2학년 시점에서 정서적인 어려움이 가장 높아진다고 할 수 있

겠다. 전체적으로 학제 내 각 시기마다 정신건강의 변화 양상

이나 변화의 강도가 다양하고, 특히 본과 1학년과 2학년 시기

에 정신건강의 변화가 현저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선행 연구에서는 학업적 성취에서 성실성이 중요한 요

인으로 나타났고[6], 신경증, 성실성, 외향성은 스트레스와 유

의하게 관련되는 점을 보인 연구도 있다[9]. 반면에 본 연구에

서는 성실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성실성이 주

로 조직화나 성취 혹은 계획성을 반영하므로, 학업적 성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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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성실성의 영향을 받는 데 비해서, 

본 연구에서 다룬 우울과 불안은 다른 성격변인들과 상관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예과 2학년 시점의 성격 

요인들 가운데 어느 것도 1년 후 본과 1학년 시점의 우울이나 

불안을 예측하지 못하는 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의 우울이나 불안의 변화는 만성적이며 안정적인 성격 요소

보다는 이들이 노출되는 환경과 관련성이 높은 특성에 의해 

영향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추측은 본 연구에서 얻

어진 상향비교 경향과 사회적 보상을 선호하는 경향의 상호

작용 효과와도 일관된다. Fig. 1을 보면, 본과 1학년에 진입한 

학생들은 우울감이 전반적으로 높은데(M=2.11; Table 2), 이 

가운데 사회적 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으면서, 타인을 경

쟁해서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낮은 학생들에

게서 우울감이 낮아지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에 Fig. 2를 보

면, 본과 1학년 시기에는 불안감이 다소 높은데(M=1.87; 

Table 2), 이 가운데 사회적 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낮으면

서 타인을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높

은 학생들에게서 불안감이 두드러지게 높아진다. 따라서 사

회적 보상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경향이 타인에 대한 배려

심이나 연대감 혹은 공감능력을 반영한다고 간주하면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겠다. 먼저, 경쟁적이고 성취지향적인 학업 

장면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피드백에 직면하게 되는 시

기에 의대생들의 우울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불안도 다소 상

승하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나 연대감이 높으면서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이 낮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우울에 취약하지 않다. 반면에 타인에 대한 배려나 연대감이 

낮으면서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이 높은 학

생들은 상대적으로 불안에 더욱 취약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학업적 성취와 경쟁이 치열한 의대생들은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을 목표나 모델로 삼고, 이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경향

이 높은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으며, 그 자체로도 순기능을 가

진다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과제에서 성공하는 경험

과 우월한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은 상관이 높은 점이 발견되

었다[20]. 다만, 우월한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 즉 상향비교 

경향을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연대감 혹은 공감능력이 제

어하지 못하면 정서적인 고통이 상승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경쟁과 성취를 추구하며, 바라는 목표상을 달

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자신의 가치를 반영

하는 우월한 타인과 비교하는 경험은 양날의 칼과도 같다. 과

제를 완수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성취를 이루는 순기능과 함

께 우울과 불안을 상승시키는 역기능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

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기능을 완화시키는 요소로 본 연구

에서는 명예나 물질적인 보상이 아닌 사회적인 보상을 중요

하게 여기는 가치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의과대학생

들의 교육과정에 타인에 대한 배려나 봉사를 포함한 연대의

식이나 공감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과대학의 예과 

및 본과 학년들을 포괄하였고, 1년의 간격을 둔 종단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하나의 사립대학에서만 자료 수집이 이

루어졌으므로,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의과대학생들 모두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 

예과를 거치지 않아서 이들이 본과에 진입하기 1년 전 시점에

서는 자료수집이 불가능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자료는 제

외되었다. 하지만, 예과가 아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본과 

1학년과 함께 학업적 환경에 노출되는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도 이 시기의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이들의 우울이나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정서적 

어려움이나 정신건강 수준을 종단적 설계를 통해 추적조사하

는 것도 전체 의과대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보상을 선호하는 경향의 척

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가 0.65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

는 본 집단에서의 사회적 보상을 선호하는 경향을 일관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다소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여기에는 척도가 문항 3개로 이루어져 문항의 수가 적었던 

점이나 집단의 이질성 등이 영향을 미쳤겠다.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는 검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문항을 척도에 추가하

거나,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새로운 척도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넷째,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네 집단들은 

각각 서로 다른 표집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

울이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확인된 변인들은 학업

환경이나 시점의 변화를 반영할 수도 있지만, 각 집단별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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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분포한 개인들에 의해 초래된 차이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성격 5요인의 효과나 평균값이 집단에 

따라 다른 점도 이러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각 집단을 

구성한 학생들이 나머지 집단과 이질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하게, 본과 2학년 시기의 우울과 불안이 외향

성 및 호의성과 가지는 상관관계가 다른 집단과 다른 점도 이 

집단 자체의 이질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

한 대안적 설명들을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 설계

를 두 시점 이상으로 확장하여, 예과 1학년 시점부터 졸업 시점

까지 추적조사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우

울감 및 불안감 척도의 기준에 따르면, 모든 집단의 평균 점수

가 평균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예측변인들의 효

과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아니라 대학생

활에 적응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우울과 불안의 변화에 대해서

만 일반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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